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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성경공부 – 제 30 회 
 

3 부. 9:35-16:12: 예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투쟁 
 

12. 나사렛 고향을 찾으신 예수님 (13:53 – 58) 
 
기자 마태는 이번의 짧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사역을 시작하신 후, 
처음으로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신 내용을 서술했다. 
 
 1) 아마도 가버나움에서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는 공사역을 하신 후, 

처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다. 

 

 

 2)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회당에 와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당혹해 하며, 당황하였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지혜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에 당혹해했다. 즉 그들이 직접 혹은 단지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이러한 면들을 경험했던 것이다 (마태복음 13:58 & 4:24).   

 

 

 3) 나사렛의 주민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놀랐다는 것은 공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고향사람들에게서 특별한 관심을 끌지를 않으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번의 방문 전까지는 자신의 

초자연적인 태생과 일생에 걸친 사역에 관해 나사렛의 주민들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나사렛의 주민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에 놀란 

것 때문에 예수님의 방문이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탄생이라든가, 일생에 걸친 사역에는 관심이 없고, 

되려 예수님께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음과 그분의 남은 가족 

구성원들과 연관을 지어 예수님을 인간적인 면으로만 평가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처럼 그저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분이라고 평가해 

버렸다. 따라서 예수님의 명성이 나사렛을 넘어서서 타지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선지자일 것임을 자연스레 믿지 않은 것이다. 

 

 

 5) 나사렛의 주민들이 하는 말에 따르면, 아마도 요셉은 이미 살아 있지 

않았다고 여기는 게 타당하다. 그리고 주민들의 말에 따른다면 예수님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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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장성하고 가정을 꾸려 나사렛을 떠난 적어도 네 명의 남동생들이 

있으며, 여동생들은 나사렛에서 가정들을 가지며 살고 있고, 어머니 

마리아도 또한 홀로 그 곳에 여전히 살고 있었다.  

 

 

 6) 그러므로 나사렛 주민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였다. 달리 

말하자면,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나사렛 예수님의 과거의 배경에 대한 

인식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 하는 것에 되려 걸림돌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다 계시하지 않으셨기에, 

나사렛에서는 선지자로서도 인정을 제대로 받지 않으시며 잠시 머무르시게 

된 것이다. 

 

 

 7)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록 선지자가 자신의 고향밖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 고향과 가족들에게서 선지자로 

인정이나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속담을 인용하셨다. 나사렛 주민들이 

불신앙을 가졌기에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달리 말하자면,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께로부터 치유함을 받을 것을 

믿고 예수님께 왔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수의 

기적을 행하셨기에, 나사렛 주민 모두가 예수님을 거부한 것 또한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생각할 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 

 

 


